
 

비룡소의 창작 그림책 65 

천하무적 용기맨

김경희 지음 | 비룡소의 창작 그림책 65 | 185*247mm | 40쪽 | 값 12,000원 | 6세부터 

ISBN 978-89-491-0250-4(74800) / 978-89-491-0152-1 (세트)

2019년 6월 14일   펴냄

제품명 어린이용 각양장 도서 제조자명  제조국명 대한민국 사용연령 3세 이상 

비룡소 캐릭터 그림책상 수상작 

『괜찮아 아저씨』 작가 김경희의 신작

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속 용기를 

게임처럼 재미난 구성으로 풀어낸 그림책!

긍정의 힘을 실어 주는 밝고 흥겨운 그림책 『괜찮아 아저씨』로 그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김경희 작가

의 신작 『천하무적 용기맨』이  에서 출간되었다. 용기란 먼 곳, 대단한 것이 아닌 늘 대면하는 생활 

곳곳의 선택에 존재한다는 걸 아이들의 시선으로 쉽고도 재미나게 풀어냈다. 친구 관계, 자신감, 학교생활, 

내적 갈등 등 다양하고 풍성한 예로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다가선다. 특히 깜찍한 캐릭터와 게임 방식을 연

상케 하는 구성으로 아이들의 몰입도를 높였다. 

■ 용기맨이 되고 싶다고? 좋아, 시작해 볼까?

용기로 한껏 무장한 천하무적 용기맨. 망토를 휘날리며 자기 몸집보다 수십 배나 되는 공룡을 한 방에 

날려 버린다. 영화를 보는 순간 반해 버린 주인공은 자기도 천하무적 용기맨이 되고 싶어 한다. 용기 10개

를 모으면 용기맨이 된다는 말에 당장 도전하기로 한다. 하지만 처음부터 쉽지 않다. 무거운 눈꺼풀을 들

어올려야 하고, 한창 재밌을 때 게임을 끝내야 하고, 싫은 걸 싫다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한다. 넘어져도 다

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, 친구와 싸운 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며 치과 치료도 받

아야 한다. 가까스로 용기를 차곡차곡 모아 가지만 중간중간에 위기가 찾아온다. 내키지 않는 양보, 실패

할 게 뻔한 일의 도전은 그냥 포기해 버리고 싶다. 역시나 용기 10개를 모우는 게 순탄하지 않다. 하지만 

주인공의 실패와 극복, 노력과 끈기를 보여 주면서 용기맨이 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보여 준다. 때론 어

렵고 힘들지만 누구나 용기맨이 될 수 있다는 위안과 격려를 주는 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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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용기의 본질을 알려 주고, 실천하게 돕는 이야기

용기란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닌, 우리 가까이에 늘 있으며 실천할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걸 

자세하고 쉽게 알려 주는 그림책이다. 또 용기를 낸 선택들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와 변화가 얼마나 

대단한 것인지도 느끼게 해 준다. 아이들은 날마다 새로운 일들과 마주하게 된다. 해 보지 않은 일, 실패할

까 봐 막연히 두려운 일, 해도 잘 안 되는 일. 이러한 것들에는 늘 용기가 필요하다. 주인공이 직접 겪는 생

활 속 다양하고 자세한 예시로 아이들도 쉽게 용기를 내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돕는다. 아이들은 덕분에 막

연하게만 느껴지는 ‘용기’가 아닌 내가 실천해 보고 그 ‘용기’로 인해 ‘자신감’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다.

■  친근한 캐릭터, 게임처럼 재미난 구성

이 책을 끌어가는 주인공은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용기맨과 주인공 어린이이다.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

진 공간에서 서로 상응하며 이야기 전개가 된다. 주인공 어린이가 용기를 내는 순간마다 격려하며 용기 

점수를 주는 용기맨은 독특하고 익살맞은 괴물, 귀신 친구들과 같이 자기들만의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만

든다. 용기맨과 같이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방해꾼 공룡도 호시탐탐 용기 획득이 실패하길 노리지만 결국 

주인공은 용기 10개를 다 모아 천하무적 용기맨이 된다. 용기 점수를 쌓아가는 과정, 용기 헬멧과 망토를 

보너스로 얻는 것도 마치 게임을 하듯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다. 많은 이야기들로 꽉 차 있지만 즐겁고 

재미나게 몰입할 수 있는 이유이다. 위와 아래의 이야기를 이어 보고 따로 보면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

즐길 수 있다. 

■ 작가 소개｜김경희

나이만 많은 어른이 아니라, 용기 있고 유쾌한 진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.

쓰고 그린 책으로는 『괜찮아 아저씨』, 『신통방통 세 가지 말』, 『입학을 축하합니다』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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